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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lease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는 온라인 기준 1월 30일(금) 오전 6시부터 활용 부탁드립니다

		
	
1년 만에 돌아온 ‘황제광어회’부터 5천원 미만 계란까지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주말 특가 행사 진행

	□ 이마트 1년만에 다시 선보이는 ‘황제광어회’, 해양수산부 협력 통해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여
□ 일반 광어 대비 최대 2배 크기 원물 활용, 협력 양식어가와 사전 기획 통해 2년 가까이 길러내 
□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에 자체 할인 더해 계란 한 판 4,979원 특가 판매, 30만 판 대량 물량 준비 



이마트가 1월 29일(목)부터 2월 4일(수)까지 일주일간 대형 할인행사 '2월 고래잇 페스타'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더 큰 혜택들을 제공하는 '고래잇 페스타 주말 특가' 행사를 선보인다. 

먼저 이마트는 1월 30일(금)부터 2월 1일(일)까지 3일간 원물 기준 4kg 내외의 대형 사이즈 광어만을 활용한 '황제광어회(360g 내외, 팩)'를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정상가 43,800원에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35,040원에 판매하며, 행사카드로 결제 시 추가 30% 할인이 적용돼 정상가 대비 최대 50% 저렴한 2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 1인 1팩 한정. 행사카드: 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우리/롯데/전북은행JB카드. 단, KB국민BC/신한BC/NH농협BC 카드 제외 

이마트 황제광어회는 지난해 2월 판매 이후 1년만에 다시 선보이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광어 대비 최대 2배 크기에 달하는 원물을 활용한 이마트의 차별화 상품이다.

보통 약 1년 내외 양식 기간을 거쳐 2kg 내외로 판매되는 일반 광어와 달리 제주도에 위치한 이마트 협력 양식어가 23개 '바다목장'과 사전 기획을 통해 2년 가까이 길러낸 광어로, 큰 크기만큼 더욱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제주 양식장 고수온 피해와 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마트는 생산 안정성을 위해 양식 어가와 사료비, 시설 증축 비용 등을 함께 부담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해 이마트의 차별화 상품으로 다시 선보일 수 있었다.

준비 물량도 3일간 활어 기준 약 50여톤으로 넉넉한 물량을 준비했으며, 평시 대형 할인 행사의 경우 일평균 4~5톤가량 판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형 행사 물량 대비로도 약 4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한편, 이마트는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필수 먹거리 할인 특가 행사도 펼친다. 

이마트는 오는 2월 1일(일)까지 최근 고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계란 대표 상품인 '이맛란 30구(특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정상가 대비 최대 39% 저렴한 4,979원 특가에 선보인다. 준비 물량도 30만판으로 평시 물량 대비 4배 수준의 넉넉한 물량을 준비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 '초이스 부채(냉장, 100g)'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된 1,990원에, 파프리카는 3개 3,990원 할인가에 기획했다.

이마트 정양오 전략마케팅본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채로운 고래잇 주말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며, "주말 특가 행사에 더해 2월 4일(수)까지 이어지는 고래잇 페스타에서도 큰 폭의 할인 행사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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